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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렝게티 국립공원의 풍경

끝없는

탄자니아세렝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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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면 그리운 풍경이 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끝없이 펼

쳐진 초원을 한없이 달리던 순간이다. 야생동물만을 기 하고 갔던 그

곳에서 만난 갈색 초원은 예상치 못하게 받은 큰 선물이었다. 끝이 보

이지않는초원에서흙먼지를날리며손가락사이로빠져나가는바람들

을만지다보니, 오랜만에나자신이‘생명’의일부라는것이느껴졌다.

동등한 생명체의 일원이 되어 바라보는 동물들의 세상도 놀라웠지만,

풀과 동물과 바람과 하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삼스레놀라웠다. 

내셔널지오그래픽과같은다큐멘터리채널을즐겨보지않는이라도

상관없다. 세렝게티에 가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될 테니. 아름다운 초원과 생명력 넘치는 동물들에게 마음을

송두리째빼앗긴세렝게티에서의3박4일. 반짝반짝빛나는순간의연속이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탄자니아의 작은 도시 아루샤에 가야한다. 그곳에서는 3박 4일부터 일

주일까지 짧고 긴‘사파리' 여행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만야라 레이

크를거쳐세렝게티와응고롱고로를3박4일동안돌아보는것으로, 3박 4일내내가이드와요리사가동행한다. 

만야라레이크에서 세렝게티, 응고롱고

로로 이어지는 3박 4일 사파리

야생동물을 보러 돌아다니는 여행을 보통‘사

파리’라고 하지만, 원래‘사파리’라는 뜻은 스와

힐리어로‘여행’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사

파리’를 현지에서는‘게임 드라이브’라고 한다.

첫날 게임 드라이브는 만야라 내셔널 파크

(Manyara National Park)에서 시작된다. 만야

라 국립공원에서 우거진 아카시아 가시나무를

헤치고 들어가니 수십 마리의 바분(원숭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호수 가까이에 가니 커다란

하마와 그림처럼 펼쳐진 얼룩말들, 코끼리들 가

족들의 이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첫 날 숙소는 호수가 한 눈에 보이는 파노라믹

캠프 사이트. 첫날의 흥분된 게임 드라이브를 마

치면, 요리사가 차려놓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

프와 스튜가 기다린다. 그 속에서 먹는 밥맛도

꿀맛이지만, 식사를 마친 후 자연 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그 여유로움과 향기는 훌륭한 서정시

한편을 읽는 것만 같다. 

이틀째 되는 날은 아프리카 여행의 하이라이

트라고 할 수 있는 세렝게티(Serengeti) 국립공

원을 만나는 날이다.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의

세렝게티. 그 드넓은 평원에 넋을 잃게 되는 것

은 순간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없

는 평원과 하늘만이 가득하다. 

세렝게티 면적은 1만4763평방km. 우리나라

면적(남한)이 약 9만9000평방km 정도이니, 남

한의 약 6분의 1정도 크기이다. 탄자니아의 세렝

게티는 케냐의 마사이마라와 연결돼 있다. 세렝

게티 쪽에 머무르던 동물들은 물과 먹이를 찾아

초원을 가르며 걸어가는 아프리칸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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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케냐의 마사이마라로 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케냐 쪽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웅 한 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그 느낌

어디선가 임팔라 무리들이, 초원을 가

르는 우리 일행을 빼꼼이 쳐다봤다. 마

치‘또다른 녀석이 하나 들어왔네' 하는

것만 같았다. 

세렝게티에서 처음 만난 동물은 심바

(사자) 가족이었는데, 게으르게 누워있

는 폼이 세상 다 귀찮다는 표정 같았

다. 캠프장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얼룩말들, 눈만 껌벅거리고 있다가 갑

자기 하품하는 하마들, 얼룩말과 놀고 있는 기린들,

목 운동을 하는 엄마와 아기 기린, 종종 걸음을 하

는 코리 버스타드, 30cm밖에 안 되는 귀여운 양

딕딕 등 세렝게티에서 만난 동물만 해도 수십 종이

넘었다.

망원렌즈로 동물들을 보다가, 잠시 눈길을 돌려

시원한 평원을 바라보니 그 속으로 쑤욱 빨려 들 것

만 같았다. 투명한 햇살과 적당한 미풍에 온몸을 맡

기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바라보던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날 저녁 응고롱고로의 심바 캠프에서는 잠자고

있던 텐트 옆으로 코끼리가 쿵쿵 거리며 지나갔다.

'이런, 코끼리 발에 밟혀 죽을 뻔 했잖아!' 무섭지도

않은지 국 청년 크리스는 화장실 가는 길에 사자

도 봤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마지막 날은 응고롱고로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하

는 날이었다. 응고롱고로는 남북 16km, 동서 19km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기린들

망원경으로 동물들을 관찰하고 있는 여행자들



652012 가을호 | 방재와 보험

64

� 통화 = 탄자니아 실링(Tsh)으로, 1달러=약 1600탄자니아 실링

(Tsh) 2012년 8월 기준. 

� 시차 =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다. 

� 비자 = 공항이나 국경에서 50달러를 내고 바로 받을 수 있다.  

�기후 = 해 안지 는 고온다습하고 내륙은 기온차가 심하다. 우기와 건기

가구분되어있으며, 3~5월이 우기, 10월~11월이소우기다. 

�참고 사이트 = 세렝게티 국립공원 공식 사이트

http://www.serengeti.org

<여행정보>

초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젤들 포악하기로 유명한 하마

용맹한 마사이부족 야생동물들의 천국,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에 이르는 분화구. 수 천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서 분

화구가 만들어진 이후, 동물들의 낙원이 된 곳이다. 응고

롱고로는 누군가 발로 밟아놓은 것처럼 생겨, 그 안으로

들어가니 거 한 사발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힘 자랑 하느라 나무를 넘어뜨리고 있던 아프리칸 코

끼리, 우아한 분홍색 날개를 펼치며 자리 이동을 하던

플라밍고, 나무 위에 폼 나게 앉아있던 치타, 통통한 엉

덩이를 실룩거리던 얼룩말…. 그림 같은 아카시아 가시

나무 위에는 독수리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

다. TV에서나 보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빅 5로 알려진 코끼리와 사자, 표범, 버팔로, 코뿔소

는 물론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얼룩말과 누떼, 기린 가족

과 하마들, 하이에나와 워터벅, 그랜 가젤, 자칼과 톰슨

가젤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동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끝없는 초원에 취해 생명력 넘치는 동물

들에 빠져 있다 보니, 3박 4일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

다. 이미 그 때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지나간 시간이

그리워 질 것이라는 것을.

끝없이 펼쳐진 세렝게티의 초원




